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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에서 사료용 벼와 동계사료작물 이모작 시 조사료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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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내 쌀 수급조절 및 조사료 자급률 제고의 대안인 사료용 벼는 밥쌀용 벼를 재배했을 때와 비교하여 농가 소득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성 제고 방안으로 이탈리안라이그라스(Italian ryegrass, IRG), 호밀, 트리티

케일 등과 같은 동계사료작물과 연계한 이모작을 통해 연중 조사료 생산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작부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재료 및 방법]

연중 조사료 생산성을 산정하기 위해 사료용 벼는 ‘수원605호’(조생), ‘영우’(중만생), ‘목우’(만생)를, 동계사료작물은 

‘곡우’(호밀), ‘그린팜’(조생IRG), ‘조성’(트리티케일)을 시험에 사용하였다. 중부지역 사료용 벼 보통기 다비 재배(4.20 

파종, 5.25 이앙, 시비량 N-P2O5-K2O: 18-9-11(㎏/10a))후 조·중·만생종을 최적 수확시기(출수 후 30일)에 맞추어 수확

하고 각 시기 별로 ‘곡우’, ‘그린팜’, ‘조성’을 각각 파종하였다. 이듬해에 사료용 벼 이앙시기에 맞추어 동계사료작물을 

수확하여 건물수량을 측정한 후 사료용 벼와 동계사료작물 총수량을 산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생종인 ‘수원605호’는 출수 후 30일인 9월 5일에 수확하였을 때 평균 생체수량은 ha 당 36톤, 건물수량은 15.4톤이었

다. 중만생종인 ‘영우’의 경우 9월 13일에 수확하였고 평균 생체수량은 ha 당 56톤, 건물수량은 23톤이었으며 만생종인 

‘목우’는 10월 7일에 수확 후 측정한 생체수량은 ha당 55톤, 건물수량은 20톤이었다. ‘수원605호’를 수확한 후 9월 

23일에 ‘곡우’, ‘그린팜’, ‘조성’을 파종한 후 이듬해 출수 7일 후에 ‘곡우’를 수확하여 수량을 측정한 결과 ha당 건물수량

은 4.5톤, 출수기에서 개화기 사이에 ‘그린팜’을 수확하였을 때 ha당 건물수량은 3톤이었고 ‘조성’의 경우 출수 후 30일

에 수확하여야 하나 사료용 벼 이앙시기에 맞추기 위해 10일 먼저 수확하였다. 그 결과 ha당 건물수량은 13톤이었다. 

‘영우’를 수확한 후 10월 11일에 파종한 ‘곡우’의 ha당 건물수량은 5톤이었고 ‘그린팜’은 10톤, ‘조성’은 16.6톤이었다. 

‘목우’를 수확한 후 10월 31일에 파종한 후 이듬해 수확한 ‘곡우’의 건물수량은 ha 당 7톤, ‘그린팜’은 8톤, ‘조성’은 

12톤이었다. 위의 결과로 볼 때 중부지역에서 이모작 시 ‘수원605호’, ‘영우’와 시험에 사용한 3종의 동계사료작물의 

경우 사료용 벼 최적 수확시기에 맞추어 수확 한 후 파종(최적파종시기: ‘그린팜’ 9월 25일∼30일, ‘곡우’나 ‘조성’ 10월 

11일)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듬해 수확 시 ‘조성’은 최적 수확시기보다 일찍 수확하여야 했다. 만생종인 

‘목우’의 경우 파종준비, 가을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동계사료작물 3종 모두 최적 파종시기에 파종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험에 사용한 사료용 벼와 동계사료작물 전체 건물수량을 산정한 결과 9월 23일 파종 시 ‘수원

605호’와 ‘조성’ 조합이 35톤, 10월 11일 파종 시 ‘영우’와 ‘조성’ 조합이 39.6톤, 10월 31일 파종 시 ‘목우’와 ‘조성’ 

조합이 32톤으로 어떤 다른 조합에 비해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중부지역에서 사료용 벼 중심 재배 시 연중 조사료 

생산성을 최대로 하려면 사료용 벼 중만생종인 ‘영우’를 5월 25일에 이앙한 후 9월20일 전에 수확하고 트리티케일 

‘조성’을 10월 11일 경에 파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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